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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오전 11시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은 ...
시편 116: 9-15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O R D E R  O F  W O R S H I P

예배 순서

예배교회 2026년 10월 18일  ·  2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01 찬양 이정호 집사

02 기도 감사와 회개

03 신앙고백 다함께사도신경

04 성경봉독 다함께시편 116: 9-15

05 말씀 김문종 목사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은 ...

06 결단찬양 다함께세상에서 방황할 때

07 기도 순종과 결단

08 광고 인도자

09 축복송 다함께너희 가는 길에

10 축도 김문종 목사

11 식사교제 다함께

알립니다
예배교회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보시고 수정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 O R D  &  R E F L E C T I O N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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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허버트

제게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 이 거지가 어떻게 꾀를 내어 간청하는지요.

주님께 받은 선물을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금껏 받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나 처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무엇까지 감당해야 할지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주님의 맑은 방들을 얼룩지게 하는 눈물, 
선물을 받고도 더 달라며 다시 찾아오는 발걸음까지도.

그런데도 주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받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한숨과 신음마저 
주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신음보다 
훨씬 아름다운 노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소박한 가락을 
기꺼이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가만히 쉬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하소서. 
마치 주님의 은혜가 쉬는 날이 없는 것처럼. 
제 마음의 고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N E W S  &  A N N O U N C E M E N T S

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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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2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그로우젠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요
한영혼 품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